


이날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소리와 구급

환자 이송체계 관련 현장점검을 나섰고, 국민의 의료공백 우려를 직접 전달하여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어서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력 및 소방출동 건수 경기도 최대를 기록하는 

관서의 구급 및 화재진압 등 현장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대 소방력으로 도약하였다며 대원들을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화영 청장은 “비록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봄철 화재가 

집중되는 시기에 출동력의 피로감이 크게 치닫고 있는 실정을 이해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뛰어야 하는데 용인

소방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청장이 용인소방서 직원과 현장대원에게 직접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어 대원들이 더 힘을 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